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12일 사용 개시! 
- 도내 95천여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도움 기대 -


전라남도는 전체 농어업인의 52.4%에 이르는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뒷받침할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을 오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금년 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해 지난 2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시‧군청의 검증을 마무리했다.

금년에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이며, 총 95천 여명에 이른다.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발급 희망 농협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거치고 자부담 2만원을 납부하면 즉석에서 20만원권의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카드는 여성들의 문화‧복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관, 서점, 식당, 

마트, 미용실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총포류판매점, 귀금속점, 골프장, 카지노, 게임방,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

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난 2월 접수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도 

6월초에 별도 신청 기간을 추가로 운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손명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카드 사용 잔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연말

까지 모두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 농촌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서 금년에는 전년대비 8억원을 증액한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대상 인원도 4천명이 늘어난 95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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